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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도형 그린 뉴딜 추진의 방향과 과제

- 대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1)

강영주(대전세종연구원)

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각 지역의 지역형 뉴딜 정책은 매우 단기

간에 기존 사업들을 짜맞추고 정부사업 중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완하

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.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, 뉴딜의 

철학을 반영하며 부의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치가 제

시되고, 뉴딜의 성공을 위한 핵심인 사회적 합의가 확보된 후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사

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장기적 과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이

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 없이 추진 되는 지역주도형 뉴딜은 반드시 한계점을 노출할 수 

밖에 없다. 아직은 정책 초기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이전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심도있는 고

민이 필요하다. 

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시스템의 변혁을 위한 수요가 지역에서 발생하

므로 수요를 찾아내고 변혁의 실마리와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, 사회적 합의를 위한 분야

의 탐색,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실험하고 공유하는 것은 지역의 중요한 역할이다. 사

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궁극적 이유(why)와 사업대상(who), 사업목적과 효과

(what), 사업추진 방법(how), 사업추진 일정(when)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책의 체감도

를 높이는 것도 지역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정부는 이 부분에서 지역과의 대화

를 지속해야 한다.

또한 정부는 뉴딜 계획이 그 성과를 나타내고, 각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지 

않도록 정부차원의 통일된 대응 목표치를 제시해야 하고 각 지방정부별 계획수립이 최종

목표치를 향하여 일관성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계획수립 메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할 

필요가 있다. 특히 기후위기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뉴딜계획이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

여야 하는 공통의 사업과 경쟁사업으로 나누어 정비되어야 하고,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

녹색성장계획 등 각종 계획과의 조정작업과 추진체계의 조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

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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